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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발생 
맥락과 대응 과정을 과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반복적인 외상 서사 노출
과 감정 동일시, 과중한 감정노동이라는 인과적 조건과 조직의 정서적 무관심 및 
문화적 소외라는 맥락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실무자들은 동료 연대
와 종교 기반 자원 등 중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감정 조절과 자기 돌봄 전략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일부 실무자는 심리적 회복을 경험하고 직무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과정적 현상으로 규명하고, 실무자 보호를 위한 조직 차원의 개입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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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발생 맥락과 대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이들이 ‘전문가’이자 ‘선배 탈북민’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개인의 취약성보다 외상 서사의 
반복 노출, 과중한 감정노동, 조직의 정서적 무관심, 문화적 소외와 같은 구조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일부 실무자는 동료 연대, 종교 기반 자원, 자기 돌봄을 
통해 회복과 직무 의미 재구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정서 보호 체계, 정기적 교육과 슈퍼비전, 그리고 실무자의 이중 정체성을 고려한 제도
적 지원이 필요하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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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는 남북 간의 이질적인 문화와 제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남북 주민 간의 이해와 통합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영일 외, 2014; 김현아 외, 2017).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만(권숙도, 2014, p. 101), 70여 년간의 분단과 체제 차이, 해외 체류 중의 트라우마, 그리고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전문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2025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는 총 34,410명에 이른다(통일부, 2025). 이처럼 지속적인 입국
과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 실무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중에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정부 부처 소속 담당 공무원 약 500명,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약 400명 등 총 1,000명 내외의 정착지원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전연숙, 2015, pp. 58, 

61). 이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이 전체 인력의 약 20%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보도(통일신문, 2017)

를 고려하면,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는 전체 약 1,000명 중 최대 200명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선(先)정착 이주민이 후(後)속 이주민을 돕는 것이 언어·문화적 유사성과 롤 모델 역할 측면에
서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Ivry, 1992; Musser-Granski & Carrillo, 1997; Shaw, 2014), 국내 
연구 역시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가 이러한 동질적 경험을 통해 높은 공감 능력과 직무 보람, 자긍심을 경험한
다고 지적한다(김병욱, 2011; 김영경 & 김현아, 2009).

한편,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는 북한 사회에서의 사회화와 남한 사회에서의 재사회화를 모두 경험한 ‘경계
인(marginal man)’으로서(Park, 1928, 892; 김성경,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강점을 지니는 
동시에 외상 재노출과 정체성 긴장이라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 경험과 정서적 부담을 탐색하
는 것은 정착지원 체계의 질적 향상과 실무자 보호 전략 마련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는 직무 특성상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서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STS)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돌봄 종사자인 
상담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돌봄 직군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Phelps, 2025, p. 507).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중에서도 응답자의 51.3%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고, 그중 20.7%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2017).

특히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는 자신의 과거 외상 경험이 내담자의 외상 서사를 통해 재활성화되는 ‘트리거
(trigger)’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전문가’이자 ‘선배 탈북민’이라는 이중 정체성 속에서 정서적 경계
가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가 트라우마에 취약할 수 있으며, 남한 출신 실무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는 결과(김경숙, 2021; Kim, 2017)가 보고되었으나, 그 발생 맥락과 대응 및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한 모든 실무자가 반드시 회복이나 성장에 이른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대신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직면한 실무자들이 어떠한 조건과 자원을 활용할 때 회복이나 
직무 의미 재구성이 가능해지는지를 과정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과 대응 과정을 질적 탐색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실제 경험으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을 활용하였
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실무자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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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질문)

1.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는 어떤 맥락에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

2. 이들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절하는가?

3. 이러한 경험과 대응은 어떤 조건 하에서 직무 정체성 회복 및 의미 재구성으로 연결되는가?

Ⅱ. 이론적 고찰

1.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개념과 심리 현상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이하 STS)는 “타인이 겪은 외상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그를 돕거나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서·행동의 결과”로 정의된다(Figley, 1995, p. 7). STS

는 당사자의 직접 외상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돌봄 대상자가 겪은 외상 사건의 세부를 ‘알게 되는 것’에서 비롯되
는 이차적 반응이자 간접 노출(indirect exposure)이라는 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는 구별된다
(Figley, 1995; Velasco et al., 2025a, 2025b).

그럼에도 STS의 증상은 외상 생존자들에게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이는 미국정신의학회가 발간
한 DSM-V 이후 PTSD의 증상 기준에 외상의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타자의 외상피해를 목격한 경우에도 PTSD에 
포함된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TS의 주요 증상은 침습, 회피, 과각성
이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Bride et al., 2004, p. 27), 그 외에도 신체적 불편감, 중독적 강박 
행동, 기능적 손상 등이 STS 증상에 포함된다(Chrestman, 1999, p. 30). 주요 증상인 침습은 충격적 영상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현상이며, 회피는 외상 충격에 있어 연상되는 것을 피하려는 증상이
고, 각성은 긴장감이 만성적으로 발생해 불면증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박지영, 2011, p. 37).

한편, 초기 외상 연구에서는 STS,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대리외상(vicarious trauma), 소진(Burnout)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각 개념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 기전, 시간적 양상, 핵심 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Cieslak et al., 2014, pp. 76-77). 구체적으로 대리외상, 공감피로, 소진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외상은 STS와 유사한 외상 반응을 보이지만, 그 초점이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인지적 구조 변화에 있다
(Pearlman & Mac lan, 1995; Branson, 2019). 외상 생존자에 대한 공감적 몰입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아, 타인, 

세계에 대한 신념체계가 부정적으로 변형되는 장기적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Pearlman & Saakvitne, 1995). 

공감피로는 Figley(1995)가 “돌봄의 비용”이라 명명하며 정립한 개념으로, 타인의 고통에 장기간 노출될 때 나타
나는 정서적, 신체적, 영적 탈진을 포괄한다(Sinclair et al., 2017, p. 12). 소진은 STS나 공감 피로와는 달리 외상 
노출보다는 과중한 업무, 통제감의 결여, 인력 부족 등 조직적 압력의 만성적 노출에서 비롯되는 직업적 현상으로 
정의된다(Maslach, 2003; Schaufeli & Buunk, 2003; Edú-Valsania et al., 2022; Freudenberger, 1974).

 이를 정리해보면 STS는 외상 경험 이야기에 대한 급진적인 반응이며, 공감피로는 STS와 소진의 누적적 결과를 
나타내고, 대리 외상은 인지적 구조 변화, 소진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서 기인한 직업적 탈진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STS는 공감피로, 대리외상, 소진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특히 외상 서사에의 반복적 노출과 
침습적 증상을 중심으로 한 과정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돌봄 종사자가 외상 서사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STS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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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STS 개념은 의료계 종사자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에게도 나타나며, 최근에는 교육계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Phelps, 2025, p. 507). 이처럼 STS 증상 돌봄 종사자 직군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상담사·

의료인(특히 응급실·중환자실)·교사·사회복지사 등이 지속적으로 외상 내러티브나 그 결과와 마주한다. 교육 현장
에서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생을 돌보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STS 증상을 유의하게 보고하고 있다(Essary et al., 

2020; Lawson et al., 2019).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사 등의 모든 돌봄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 사건의 이야기 청취, 사건기록의 검토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TS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박선희 & 윤명숙, 2024; 신은주 & 김순규, 2025; 최서경 
외, 2024; Geiling et al., 2021; Geiling et al., 2022; Hapfelmeier et al., 2025).

이와 같은 STS의 위험은 개인적, 업무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성, 청년층, 독신자는 STS의 위험이 
높게 보고되었다(Beckmann, 2015; Manohar et al., 2021). 또한 외상에 대한 반복적 노출과 환자 사망 등 급성 
사건의 빈번한 경험은 강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Morrison & Joy, 2016; Chaudhry et al., 2022). 업무적 요인으로는 직무 만족도의 저하, 재정적 불안, 직업 
변경에 대한 고려 등 직무 스트레스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İlhan & Küpeli, 2022). 더불어 인지된 
스트레스, 정서적 피로, 그리고 지속적인 환자 사망 노출은 일관되게 높은 STS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Orrù et al., 2021).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 측면에서 부정이나 산만함과 같은 비적응적 대처 양식과 낮은 공감 
능력은 STS의 취약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souvelas et al., 2022).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돌봄 종사자의 
STS가 개인적 특성, 업무 환경,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발생 수준이나 영향 요인에 대한 단면적 분석에 머무르며, 돌봄 종사자가 외상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이를 조절하거나 지속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적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는 주거, 교육, 취업, 상담 등 복합적 돌봄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
인 돌봄 종사자보다 외상 서사에의 노출 빈도와 정서적 개입 수준이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Kim, 2017). 특히 
이들 중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는 지원 대상자와 유사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공감과 이해의 강점을 
지니는 동시에 외상 재노출의 위험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STS 수준이나 위험 요인을 일부 밝혀왔으나,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외상에 노출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조건 하에서 대응과 
조절, 혹은 직무 의미 재구성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질적이면서 과정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문가’이자 ‘선배 탈북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지닌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경험은 기존 돌봄 
종사자 연구 틀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STS 경험과 대응 과정을 과정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근거이론적 접근

본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STS 형성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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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질적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이 지닌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해석할 때 유용하며(김영천, 2012, p. 116), 그중 
근거이론은 실제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할 분석틀을 제공한다(Glaser & 

Strauss, 1967, pp. 2-3; Strauss & Corbin, 1998, p. 12; 권향원, 2016, p. 184). 이러한 접근은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며, 범주를 도출하고 관계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Glaser & 

Strauss, 1967, pp. 28-43).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해 실무자의 STS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정착지원 및 실무자 보호체계 마련에 활용 가능한 기초이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STS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 적합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
는 단순한 응답자가 아닌, 특정 문화와 실천을 공유하며 연구에 깊이를 더하는 ‘현장 사람들’로서, 연구의 방향성과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용환, 2004).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을 지닌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10, p. 118). 1차적으로는 연구자가 과거 직접 
실무자로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2019년 6월~2020년 1월, 2020년 11월~2021

년 3월)에 참가한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인터뷰를 마친 2인의 참여자를 통해 눈덩이 
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참여자를 추천받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제정)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상담, 생활 보호 
등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상근하며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실무자 중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자를 의미한다. 둘째, 실무자들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의료 자겨증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자격을 갖춘 실무자들도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
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대면하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인력을 연구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정착지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이는 경력이 높을수록 소진을 예방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정주리 외, 2017, p. 75; 홍수현, & 최해림, 2001, p. 44)에 근거한 것으로 이차적 외상을 경험과 대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주제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참여의 내적 동기를 확보하고 심층적인 면담 자료로 얻고자 했다. 자료는 2021년 
2~4월에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8번째 면담 이후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아 자료 포화에 도달하였고, 추가 면담을 통해 범주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7001988-202102-HR-924-03)의 승인을 받았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면담 녹취 여부, 익명성 보장 및 자료 활용 범위를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얻었다. 면담 자료는 
익명 처리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였으며, 음성 녹취 파일과 전사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보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구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다.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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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 10명이 참여하였다. 

성별 구성은 여성 참여자가 6명, 남성 참여자가 4명으로,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 중 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은 38세부터 61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약 51.2세였다. 정착지원 경력
은 최소 6년에서 최대 11년에 이르렀고, 평균 경력은 약 8.3년으로 확인되었다. 업무 분야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정착 관련 행정 지원 업무(3명)이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2명), 청소년 교육, 여성 교육, 대학원생 교육 
등 교육 관련 업무(3명), 종교기관 활동(1명), 공동생활시설 운영(1명) 등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참여자
들의 학력 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 과정생이 5명,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과정생이 6명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착지원 실무자들이 높은 학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질적 깊이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4.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뷰 
대상자 모집을 통한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필자가 2019년 및 2020년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에게 개별
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후 인터뷰와 관련된 설명을 전달하여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면담을 실시했다. 

이후 초기 면담을 마친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아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눈덩이 표집을 진행 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면담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
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
(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단계를 거쳤으며, 실무자의 외상 경험 및 대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을 병행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pp. 101-180). 개방 코딩을 위해 심층면담 
녹취록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대상자 경험에 몰입하고, 현장 노트 및 메모를 통해 주요 현상을 분류하고 개념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위 범주와 범주를 도출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도출된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
하여 분석하고 연결했다. 구체적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중재, 중심 현상, 작용/상호 작용 전략, 결과 등의 요소를 
규명하고 그 관계를 설정하였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모든 범주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이론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경험과 대응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자 출신 성별 연령 정착지원 경력 현재 업무 학력
사례자 1 북한 남 38 6년 청소년 교육 석사
사례자 2 북한 여 61 9년 종교기관 박사
사례자 3 북한 여 55 6년 공동생활 석사
사례자 4 북한 여 54 8년 심리상담 석사
사례자 5 북한 남 59 10년 대학원생 교육 박사
사례자 6 북한 남 38 8년 정착관련 행정 지원 석사 과정
사례자 7 북한 여 53 11년 심리상담 박사
사례자 8 북한 여 42 7년 정착관련 행정 지원 석사
사례자 9 북한 여 53 8년 여성 교육 박사 과정
사례자 10 북한 여 59 10년 정착관련 행정 지원 석사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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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자료 속에서 개념을 식별하고, 그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는 분석 과정(Strauss & Corbin, 

1998, p. 101)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외상 경험과 대응 전략 과정을 범주, 하위범
주, 개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개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제시했고, 

범주 및 하위 범주를 통해 개념을 분류했다. 개방코딩의 구체적 결과는 <표 2>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개념 원자료 (요약 및 발췌)

외상 서사의 
반복 노출과
공감적 몰입

외상 서사의 
반복적 청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오해와 분노
· 갑작스런 소식에 따른 죄책감
· 다양한 트라우마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성격 문제로 생각하며 
냉담하게 대했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사례자 2)
“자주 연락하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
을 때 죄책감이 들어요.” (사례자 4)

공감 과정에서의 
정서적 경계 약화

· 북한이탈주민 편견에 대한 허무함
· 북한이탈주민 이산의 아픔을 동일시 함
· 상처 많다고 이해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을 돌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그
냥 공감만 해줘도 도움이 되거든요.” 
(사례자 8)
“상처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며 보듬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사례자 9)

과중한 
감정노동과 
역할 부담

주의 깊은 관심 및 
감정 표현 억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스트레스
· 마음을 열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 주의 깊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정서적 고갈, 피로감, 체력의 고갈이 올 수 
있어요.” (사례자 2)
“힘들어도 모든 말을 다 들어줘야 해요.” 
(사례자 8)

다양한 업무 수행 및 
시간 외 노동

·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업무
· 반복되는 서류 작업의 과중함

“일은 점점 많아지고… 뿌듯함을 못 느껴요.” 
(사례자 1)
“서류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요.” 
(사례자 8)

조직 차원의 
정서 보호 
체계 부재

공식적 정서 지원 및 
관리 체계 부재

· 감정을 억누르고 생활하는 직장생활
· 감정에 대한 보호 체계 부족

“그걸 다 억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사례자 6)
“말하면 전달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사례자 8)

정서 노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 부족

·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
· 체계를 만들어가는 조직

“업무가 많아서 교육비를 쓰기 어려워요.” 
(사례자 6)
“월급은 낮고 업무량은 많아서 다 그만뒀어
요.” (사례자 9)

문화적 소외와 
이중 정체성

남한 조직 내 주변화 
경험

· 조직에서의 주변화 경험
· 주변인으로서의 경험
· 남한 배경이 갖는 힘
·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교육제도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례자 1)
“남한 사람이 가면 신뢰해요.” (사례자 5)

북한 출신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 쉽지 않은 문화적응
· 돌봄 대상자의 무시
· 호의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의 답답함
· 북한 배경이라는 정체성 유지
· 돌봄 대상자의 이중적 마음

“너나 나나 같은데 뭘 가르치냐고 해요.” 
(사례자 4)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사례자 6)

STS의
심리 및 신체적 

발현

외상 기억에 대한 
침습 재경험

· 트라우마 발현의 주의
· 상담사로서의 침습 증상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알게 되면서, 공부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트라우
마 증상이 다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자 2)
“집에 가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례자 7)

지속적 각성 및 
정서와 신체적 항진

· 자신을 전문성 없다고 하는 동료에게 분노
· 북한이탈주민 모욕에 대한 스트레스
· 돌봄 대상자로 인한 공황 증세

‘남한에 와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
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봤냐?’, ‘오죽하면 저
렇게 죽었겠냐’ 함부로 북한 사람들 안다고 

표 2. 개방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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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코딩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개념 56개, 하위범주 19개, 9개의 범주로 유목화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STS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개념 원자료 (요약 및 발췌)
말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사례자 3)
“가슴이 답답해지고 같이 힘들어져요.” 
(사례자 7)

실무자 및 북한 
배경 

출신과의 연대

실무자 간 정서적 
공감과 지지

· 돌봄 대상자의 위로
· 남한 출신 동료와의 협력

“주변 어르신들이 ‘우리 선생님인데’ 챙겨주
세요” (사례자 8)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재밌게 해요.” 
(사례자 10)

북한 배경 출신 간 
비공식적 유대

· 고향과 맞닿아 있는 업무
· 같은 북한 배경이라는 친밀감
· 친숙해지기 쉬운 같은 출신 배경

“고향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해야겠어요.” 
(사례자 5)
“몇 년 동안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이탈주
민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참여
도도 높아요.” (사례자 9)

종교 기반 정서 
조절

종교적 신념을 통한 
자기 위안

· 사명감을 가진 정착지원 업무
· 종교적 기반의 도움을 주려는 열망

“북한에 기독교 학교 세우고 싶어요. 교인이
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사명이겠
지만...” (사례자 1)
“탈북민의 사명감과 실천적 노력을 고양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자 2)

고통을 영적으로 승화 · 영적 활동을 통한 자기 돌봄 
· 영적 활동과 자기 계발

“힘들 때 한숨 쉬는데,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사례자 3)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제
가 코칭을 공부했어요.” (사례자 10)

감정 조절 및 
자기 돌봄

감정 거리두기 · 업무시간 이후에 업무 생각하지 않기 “제가 ‘퇴근 후에는 회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사례자 7)

상황의 재해석
· 부정적 반응을 긍정적 관점으로 재해석
· 자신의 업무에 의미 부여
·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 자기 객관화화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일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한거지, 나를 공격
한게 아니라고”(사례자 1)
“모르면 될 때까지 내 손으로 익힐 때까지 집
에 와서 반복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더라구요.” (사례자 4)

상담, 휴식 등 외부 
도움 추구

· 상담을 통한 정서 조절
·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어요...직장 내
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례자 6)
“상담사들한테 교육을 계속 주는게 큰 도움이 
되요.” (사례자 8)

회복탄력성 
증진 및 

외상 후 성장

심리적 회복을 통한 
자기 강화

· 경험 기반 공감과 회복의 격려 메시지
· 모범과 비교를 통한 동기부여 실천
· 북한 출신 연구자로서 사회적 기여와 보람
· 자발적 적응 경험에서 비롯된 직무 애착
· 대화를 통한 공감과 문제해결 능력

“어떤 친구는 ‘나를 목표로 한다잖아요.’” 
(사례자 3)
“저는 남쪽 분들이건 북쪽 분들이건 대화로서 
그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사례자 10)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직무의 의미 재발견

· 선배 역할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지
· 사회적 지지 제공의 보람과 의미
· 도움의 순환과 직업적 사명감 강화
· 공통 배경을 통한 도움의 통로 역할
· 지원을 통한 성취와 성장의 보람
· 정서 안정 회복을 통한 실무 보람 체험

“나한테 도움 받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나온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첨난 보람을 느끼고, ‘내가 더 잘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해요.” (사례자 3)
“동행 면접을 해서...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
고 지금은 경력을 쌓아서 베테랑이 되었는데, 
그런게 이루어 졌을 때 보람을 느껴요.” 
(사례자 7)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서적
인 안정을 찾고 마음이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자 9)



북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과 대응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13

가. 인과적 조건

STS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외상 서사의 반복 노출과 공감적 몰입’ 및 ‘과중한 감정노동과 
역할 부담’ 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실무자들이 외상적 내용에 간접적으로 노출
되는 심리적 환경과, 직무상 요구되는 과도한 노동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 외상 서사의 반복 노출과 공감적 몰입

STS의 주요 인과적 조건은 돌봄 종사자가 반복적인 외상 서사에 노출되며 대상자의 감정과 동일시하게 되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감정 동일시는 대상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정서적 경계
의 붕괴를 초래하여 직무 수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가) 외상 서사의 반복적 청취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탈북민들이 보이는 남한 살이 어려움, 대인 관계의 고통,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그들의 성격과 성향의 문제, 인격의 문제로 생각하며 냉담하게 대했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사
례자 2)

“자주 연락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얼마 전까지도 
1시간 동안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례자 4)

“북한이탈주민들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 생이별 하거나 탈북하는 과정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아
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담당자로서 탈북과정에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
여성 및 그의 가족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사례자 9)

그림 1.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경험과 대응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보건사회연구 46(2), 2026, 5-31

14

나) 공감 과정에서의 정서적 경계 약화

“탈북민을 ‘탈북민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탈북민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겪었으니까...” (사례자 3)

“자식 떨궈놓고 천리나와서... 거기에서는 한끼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눈이 밟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안쓰러우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냥 공감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례자 8)

“북한이탈주민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납득을 하지 못할 때에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고 보듬
어 주는 것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사례자 9)

2) 과중한 감정노동과 역할 부담

STS는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동일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복합적인 역할 수행이라
는 구조적 요인에서도 비롯된다. 실무자들은 정서적 절제를 요구받는 동시에 과중한 업무량까지 떠맡게 되면서 
정서적·신체적 피로가 극대화되었다.

가) 주의 깊은 관심 및 감정 표현 억제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 그것도 문제들이 생겨
요. 탈북민의 문제를 이해 못하면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고갈, 피로감, 정서조절의 어려움, 체력의 고갈 등
이 올 수 있어요.” (사례자 2)

“저희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라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말은 절대로 남한테 나가지 
않고,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힘들면 모든 말 다하세요.” (사례자 8)

“상담을 하려면 신상정보를 간단히 적을 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아직 한국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북한이탈주민들 일부는 그 정보를 잘못 사용할까 싶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사례자 9)

나) 다양한 업무 수행 및 시간 외 노동

“밤에 대학원 다니고,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피폐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업무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하니까... 요즘에는 뿌듯함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자 1)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가 않다보니까 준비하는 서류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례자 8)

나. 맥락적 조건

STS의 발생과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조직의 정서적 무관심’과 ‘문화적 소외와 이중 정체성’ 



북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과 대응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15

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실무자들이 외상에 노출된 후 정서적 회복과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방해를 주는 구조적 및 문화적 배경을 형성한다.

1) 조직 차원의 정서 보호 체계 부재

실무자들은 반복되는 외상 노출과 감정적 소진에도 불구하고, 조직 차원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적으로 나누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조직의 무관심은 감정적 고통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실무자의 회복 노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 공식적 정서 지원 및 관리 체계 부재

“직장조직 문화를 저도 잘 알고 조직에 순응적인 사람이다보니까...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눌러왔던데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제 상태가 안 좋고, 내적으로 쌓여있는 것도 많고...특히 그거를 제가 다 억누르고 있더라고요.” (사례자 6)

“내가 내 나의 상처를 들춰내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달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례자 8)

나) 정서 노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 부족

“지친다면 동료와의 관계에서 지치는 거 같아요. 실제로 업무가 많아서 직무교육비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사례자 6)

“처음 제가 이 일을 할 때는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이 일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월급도 낮은데다가 업무량은 많고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왔던 선생님들이 모두 한 두달 못 견디고 퇴직을 했습니다.” (사례자 9)

“2005년 당시에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센터도 없었고, 시에서도 없었어요.” (사
례자 10)

2) 문화적 소외와 이중 정체성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남한 조직 내에서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고, ‘전문가’와 ‘선배 탈북민’이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이는 업무상의 공감 피로 외에, 소속감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맥락적 조건이었다.

가) 남한 조직 내 주변화 경험

“교무실에 다 남한 선생님이시고 저만 북한 출신 선생님인데, 아무도 왕따시키지 않지만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사례자 1)

“그 말이 듣는 순간 일은 못하겠구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봐도, 나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 나를 받지 못한 당신이 손해봤을 걸’ 그런 자신감이 들었어요.” (사례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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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서 협의를 해도 남한 출신 분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북한 말투를 통역식으로 해서 하면 벌써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상대방도 남한 사람이 가면 신뢰하는 측면이 있어요. 남한 사람은 하나의 신용이예요.” (사례자 5)

“40대~70대까지 있는데, 70~80%가 다 대졸이예요. 사회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다 대졸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도 의무교육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자 7)

나) 북한 출신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저는 업무에 있어 다시 하면 되는 일에 있어 다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일인가 할 때, 어렵다
는 생각을 해요. 남한은 공사 구분해야 된다고 요구할 때가 있고... 그건 너 개인 사정이고 이런 요구를 많이 듣거든요.” 

(사례자 1)

“탈북민을 돕는자/돌봄을 제공하는 자의 관계와 경계를 벗어나 감정전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탈북민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돌봄을 제공하는 탈북민 출신에 대해 ‘너나 내나 다 같은 탈북자’라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려는 
태도가 있어 스트레스가 클 수 있어요.” (사례자 2)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불만도 많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상대방은 이용하려고 해요. 이런 거를 볼 때 뭐 화가 나고, 

막 밉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나 나나 같은데 뭘 가르치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례자 4)

“탈북한지는 오래 되었어도 계속 북한 출신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자 6)

“너도 나도 탈북민인데 너가 전문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남한 선생님을 만나면... ‘전문성은 있는데 나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사례자 7)

다. 중심현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심리 및 신체적 발현’ 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인과적 및 맥락적 조건 속에서 실무자들은 반복적인 외상 서사 노출을 겪으며 심리적 침습, 

각성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는 실무자의 심리적 고통을 넘어 직무 수행과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핵심적인 문제로 
기능한다.

1)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심리 및 신체적 발현

가) 외상 기억에 대한 침습 재경험

실무자들은 대상자의 고통스러운 생존 및 상실 경험을 들은 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침
습), 꿈으로 나타나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외상적 기억의 침습은 신체적 긴장을 동반하며, 

처음에는 ‘일’로 구분하려 했으나 결국 잊히지 않는 심리적 잔상으로 남아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알게 되면서,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어렵기 때문에 트라우
마 증상이 다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자 2)

“상담사로 일할 때 선을 잘 긋고 했었어요. 집에 가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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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후임들에게 강의를 하는 중에 짧고 굵게 하지말고, 가늘고 
길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소진이 돼서 그만 두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사례자 7)

나) 지속적 각성 및 정서와 신체적 항진

지속적인 정서적 억제와 외상 노출은 신체적·정서적 항진 상태(각성)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수면 장애(불면), 

과민 반응, 두통/신체 긴장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러한 항진 상태는 일상생활에서도 짜증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 예민함으로 표출되어, 가족 관계 등 주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를 보여주었
다.

“아무리 탈북민 돌보는 일을 오래했다고 해도 ‘항상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에 
와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봤냐?’, ‘오죽하면 저렇게 죽었겠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데... 함부로 북한 사람들 안다고 말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사례자 3)

“‘이런 행동을 하는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 등과 같은 탈북민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이나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부딪치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례자 6)

“탈북민 이야기를 듣다보면 막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안 그러면 같이 힘들고, 나도 나를 구해야 되는데,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하니까” (사례자 7)

라. 중재적 조건

STS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북한 배경 실무자와의 연대’ 및 ‘종교 기반 정서 조절’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실무자들이 심리적 고통과 직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관계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1) 실무자 및 북한 배경 출신과의 연대

가) 실무자 간 정서적 공감과 지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고 있던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랑 탈북한 니가’ 하면서, 주변 어르신들이 
‘OO가 뭐야, 우리 선생님인데’ 이러면서 챙겨주세요.” (사례자 8)

“지금 제 옆에 동료공무원이 거주지 담당자고, 저와 업무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
고, 저도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일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것도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정보를 주고 받는 거 같아요.” (사례자 10)

나) 북한 배경 출신 간 비공식적 유대

“북한에서 못 사니까, 여기에 와서는 고향 사람을 위해서 조금 해야 겠다는 의식, 자각이 있어요.” (사례자 5)

“우리 사람이 복지관에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찾아가기도 쉽고, 요청하기도 쉽다고 하실 때 거기에 대한 긍지감이 
있고, 정말 뿌듯해요.” (사례자 8)



보건사회연구 46(2), 2026, 5-31

18

“몇 년 동안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도 높은 
거 같아요.” (사례자 9)

2) 종교 기반 정서 조절

가) 종교적 신념을 통한 자기 위안

“북한에 기독교 학교 세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한거죠. 꿈 자랑을 한거죠. ... 북한에 가면 여기 
기독교인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사명이겠지만...” (사례자 1)

“하나님을 알고 싶어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 치유와 회복... 

돕는 일과 연결되었어요. 탈북민의 사명감과 실천적 노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자 2)

나) 고통을 영적으로 승화

“힘들 때 한숨 쉬는데,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사례자 3)

“저는 기독교 생활을 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코칭을 공부했어요.” (사례자 10)

마. 작용/상호 작용 전략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STS 증상에 대처하고 직무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감정 조절 및 
자기 돌봄 전략을 사용했다.

1) 감정 조절 및 자기 돌봄

가) 감정 거리두기

 실무자들은 외상적 내용에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을 막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서적 
거리를 설정하고 유지했다. 이는 직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감정적 소진을 막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로 작용했다.

“제가 ‘퇴근 후에는 회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짧고 굵게 하지말고, 가늘고 길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사 일 
할 때는 회사에 집중하지만 퇴근 하면 낮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근 이후에 잊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사례자 7)

나) 상황의 재해석

실무자들은 고통스러운 직무 상황과 대상자의 아픔을 긍정적인 의미로 변환하여 심리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들
은 외상 노출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나 ‘내가 더 배우는 기회’로 인식했으며, 이를 통해 직무의 가치와 
소명을 재확인하고 버틸 수 있는 내적 동력을 확보했다.

“일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한거지, 나를 공격한게 아니라고 해석을 하면서 업무를 지속해요.” (사례자 1)

“저는 공동쉼터에 온 분들이 얹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가 세대주라는 마음으로 존중해줘요.” (사례자 3)

“모르면 될 때까지 내 손으로 익힐 때까지 집에 와서 반복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더라구요.” (사례자 4)



북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과 대응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19

“북한을 놓고 생각해야지 지속적인 동력을 얻고, 공허감이 없어요. 탈북자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사실에서 벗어나는 
게...비록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해요.” (사례자 5)

다) 상담 등 외부 도움 추구

정서적 고통이 극심해지거나 관리하기 어려울 때, 실무자들은 외부의 전문적/비공식적 지원을 모색했다. 교회 
상담사 등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행위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위안과 안정감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가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직장 
내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례자 6)

“그런 교육 들이 주제별로 한 달에 한 개 주제씩 해서 상담사들한테 교육을 계속 주는게 큰 도움이 되요.” (사례자 8)

바. 결과

STS라는 중심현상에 대한 중재적 조건 및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영향으로 도출된 결과는 ‘심리적 회복을 통한 
자기 강화’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직무의 의미 재발견’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는 실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의 의미를 확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의미한
다.

1) 심리적 회복을 통한 자기 강화 

실무자들은 직무를 지속하면서 외상 노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졌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며, 과거에는 힘들었을 법한 일도 이제는 
담담하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이는 STS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음
을 보여준다.

“니가 개고생한 경험이 있어야지 애들한테 너 할 수 있어...나 이렇게 했잖아. 노력한 끝에 되더라구...포기하지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사례자 1)

“어떤 친구는 ‘나를 목표로 한다잖아요.’, 그럴 때 ‘나는 46살에 남한에 왔는데, 너는 지금 43살이니까 내 나이가 되면 
더 날아다니겠다’고 동기부여를 해줘요.” (사례자 3)

“민주사회니까 정부에 제안을 하고 할 때 관심을 받을 때 보람이 있어요. 북한 출신 연구자들의 역할은 새로운 연구 
분야의 화두를 제기하는 거, 기존 연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서 남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
자 5)

“스스로 선택하면서 적응을 하다보니까 빙 돌아왔기 때문에 상담사로 일할 때 애착이 갔어요.” (사례자 7)

“저는 남쪽 분들이건 북쪽 분들이건 대화로서 그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 많은 인생 경험과 
사회복지, 코칭 공부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례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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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직무의 의미 재발견

실무자들은 STS를 겪으면서도 직무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강화하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감사를 표할 때 강력한 보상감을 느꼈으며, 특히 ‘북한 출신으로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직무의 의미를 ‘사람을 살리는 일’로 확장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버티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다.

“후배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 내가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우리 선배 중에 이렇게 일하는 형도 
있어...이렇게 쓰이는 선생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게 정서적, 심리적 의지가 되고, 아이들한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사례
자 1)

“탈북민이 나를 통해 그와 같은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을 느낄 때 보람이 있어요.” (사례자 2)

“나한테 도움 받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나온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첨난 보람을 느끼고, ‘내가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례자 3)

“탈북민으로서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사례자 6)

“동행 면접을 해서...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력을 쌓아서 베테랑이 되었는데, 그런게 이루어 졌을 때 보람
을 느껴요.” (사례자 7)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마음이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자 9)

3. 선택코딩: 핵심범주, 이야기 윤곽

가. 핵심범주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한 핵심범주는 “이차적 외상 스트
레스에 직면한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자기 보호와 의미 재구성 과정”이다. 이 핵심범주는 실무자가 STS에 
있어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극복뿐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과 자원을 활용해서 대응하고 직무 
의미를 재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자기 보호는 회복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STS를 경험하는 실무자들이 모두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직무를 지속하기 위해 의미를 재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야기 윤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트라우마적 사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그 고통에 감정적으로 깊이 이입
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의 변화를 기대하며 노력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현실은 오히려 분노와 좌절, 정서적 마비로 
이어진다. 여기에 다중 역할 수행과 시간 외 노동이라는 감정 노동의 구조적 압박은 실무자의 내적 자원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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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시킨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서 지원의 부재와 동료의 무지 및 편견, ‘북한이탈주민’이
라는 낙인 속에 문화적 소외감이라는 맥락적 조건에 의해 심화된다. 실무자들은 이중의 외상―지원 대상자의 
고통과 자신이 처한 조직 내 구조적 외상―속에서 점차 STS를 중심현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감정 
무기력, 회피 행동, 불면 및 과민 반응, 일의 무의미감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유대와 정서적 공감,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통한 감정 해석과 위안이 존재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실무자가 자신의 고통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결과, 실무자들은 스스로 감정을 거리두고 해석하며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자기돌봄 
전략을 실천하게 되고, 점차 회복탄력성을 높여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무자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후배나 대상자의 회복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전환시키며, 직무의 본질과 사명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외상-회복-성장의 경로는 사명감이 단지 부담이 아닌 회복의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구조적 외상 조건 속에서도 실무자의 회복탄력성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는 제도와 관계, 

신념이 결합된 복합적 회복 기반 위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Ⅴ. 논의

본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STS를 개인의 취약성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 요인과 정체성 맥락, 

그리고 보호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돌봄 종사자 STS 연구를 확장하여, 정체성
과 구조가 결합된 이차적 외상의 과정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패러다임, 즉 인과적 조건–맥락적 조건–중심현상–작용/상호작용 전략–결과의 구조를 구조적 위험 요인, 이중 정체
성 딜레마, 능동적 보호요인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구조적 위험요인

본 연구 결과, 실무자들의 STS 발생에 있어 핵심적인 위험요인은 조직 및 직무 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첫째, 직무 과부하는 STS의 주요 인과적 위험요인이다. 이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 연구에서처
럼 과중한 업무는 STS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양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Kim, 2017). 이처럼 직무 과부
하가 STS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은 많은 돌봄 종사자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박윤미, 윤혜미, 2011; Duffy 

et al., 2015; Morrison & Joy, 2016).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경우 보고서 작성 및 행정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데, 돌봄 종사자의 업무는 상담, 방문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행정업
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정착지
원 실무자들의 평균 연령이 51.2세로, 1980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 북한이탈주민들과는 세대적·문화
적 배경이 상이하다(강동완, 김범수, 2023; 김성경, 2024; 채경희, 2019).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돌봄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공감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집중력
을 지속해야 할 경우, STS의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Lawson et al., 2019). 이러한 발생과 STS의 증상이 
지속되면 Figley(1995)가 제시한 공감 피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정서적, 신체적 등의 탈진상태인 소진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발생 경로는 난민 지원 현장인 통·번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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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는데, 낮은 보상, 슈퍼비전과 준비 부족, 외상 콘텐츠의 잦은 노출 등은 STS와 소진을 
가져올 수 있다(Geiling et al., 2021; Geiling et al., 2022). 이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난민 통역사에 대해서도 

정기적 훈련과 슈퍼비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Hapfelmeier et al., 2025).

둘째, 조직 차원의 정서 보호 체계 부재는 STS를 심화시키는 맥락적 위험요인이다. 실무자들의 조직의 정서적 
무관심은 공식적 정서 지원 시스템의 부재 및 감정노동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보상 문화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고통을 억누르고 속으로 삭일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특별히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남한 출신 실무자
와의 관계에서 주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STS는 구조적 위험 요인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 차원의 정서 보호 체계 부재는 국내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정신건강 전문가 표본에서 STS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정적 탈진이 
그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차원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박선희 & 윤명숙, 2024). 또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경험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연구에서도 STS가 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탄력
성과 사회적 지지가 관련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서경 외, 2024).

그렇기 때문에 STS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동료 지지와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직무에 있어 동료 지원 프로그램은 경험 정상화, 희망 고취, 낙인 감소에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Fallon et al., 

2023).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함께 하는 동료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되찾았다”

는 진술을 남겼는데, 공동체/조직 차원의 회복탄력성 역시 STS에 대한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Olcese 

et al., 2024).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에서도 조직 차원의 정기적 잡담회, 슈퍼비전 등 상호지원체계가 
강할수록 개별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외상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사회복지사 PTSD 연구에서도 
가족 관련 외상과 클라이언트 폭력의 PTSD 영향을 동료 및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
숙, 2013).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는 동료 멘토링, 슈퍼비전 등을 통해 STS 완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이중 정체성의 딜레마: 정체성으로 인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정착지원 실무자로서의 ‘전문가’라는 정체성과 ‘선배 탈북민’은 STS의 발생과 회복
에 모두 관여하는 양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적 경계 붕괴는 STS의 주요 위험요인이기도 
하고, 동족 유대 기반의 비공식적 지지라는 강력한 보호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 정체성 딜레마는 내집단 
개념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내집단/외집단 구분은 ‘우리-그들’의 범주화에서 출발하며(Sumner, 1906; Coser, 1956/1980), 타지펠과 동료들
의 연구가 보여주듯 단지 임의적 범주화를 통한 보상에서도 내집단 선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Tajfel et al., 1971). 

이 틀을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맥락에 적용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행위는 내집단 
돌봄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때 실무자는 ‘전문가’이자 동시에 ‘선배 탈북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띤다(Turner, 

1999; Stets & Burke, 2000). 이러한 이중 정체성은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의 경계를 가로지르며(Burford, 

2012), STS의 발생과 회복에 모두 관여하는 양가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무엇보다, 내집단 돌봄이 만드는 친밀성과 동일시는 ‘정서적 경계 붕괴’라는 STS의 핵심 위험요인을 낳는다. 

대상자와 실무자가 ‘같은 출신’으로 상호 인식될수록 전문가-대상자 사이의 기능적 경계가 흐려지고, 내담자의 
고통이 실무자의 정서에 침투하기 쉬운 ‘감정전이 경로’가 열린다. 본 연구의 질적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상자들이 실무자를 동질적인 ‘같은 탈북자’로 부르는 순간, 실무자의 전문성이 폄하되거나 요구가 과잉되고, 

이는 STS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심화시켰다. 동시에 남한 조직 내부에서 실무자가 ‘주변화된 존재’로 경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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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은 소속감의 결핍과 정체성 혼란을 증폭시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감각—혹은 ‘선배 탈북민’ 역할만을 
요구받는 감각—으로 이어졌다.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내집단(북한이탈주민) 동일시의 강화와 외집단
(남한 조직)에서의 저평가가 한 개인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독특한 구조다. 내집단 선호가 스트레스 완충을 
돕는 반면, 내집단 내 ‘역할 기대의 과잉’과 자기범주화의 경직화는 STS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정체성의 위험과 보호 사이의 현상은 내집단 갈등 이론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코저(Coser, 

1956/1980, pp. 79-106)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며 갈등은 억제되거나 잠복하기 쉽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는 내집단으로 ‘더 잘 도와야 한다’는 윤리적 압박과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역할 규범이 충돌하
며, 때로는 내집단 내부의 역할 경계, 권한, 전문성 규칙을 둘러싼 낮은 수준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역설적으
로 이 갈등은 관계의 안정성과 결속의 지표가 되며, 적절히 다뤄질 경우 새로운 규범(예: 경계 설정의 원칙, 디브리
핑 관행)과 협력의 절차를 탄생시키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내집단 선호가 주는 정서적 자본이 
내집단 갈등의 조정 능력과 결합할 때, 이중 정체성 딜레마의 위험요인은 보호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중 정체성의 딜레마를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외집단인 남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와
의 협력이다. 남한 출신 실무자의 경우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는 낮을 
수 있지만, 행정업무에 있어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보다 
확장된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손인배, 2022).

따라서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내집단적 관점에서의 이중 정체성 딜레마를 극복하고, STS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한 출신 실무자와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능동적 보호요인: 자기 돌봄과 의미 재구성을 통한 외상 후 성장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외상 서사 노출로 인해 정서적 경계가 쉽게 흔들리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들은 의도적인 경계 설정과 정서 관리를 통해 STS의 침습을 낮추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한다. 일과 삶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감정 거리두기’는 정서적 과부하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며, 정서가 고조될 때는 외부 
도움 추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한다.

첫째, 적극적 자기 돌봄의 실천은 소진 예방의 필수 요소로 강조된다. 상담사 대상 체계적 고찰에서 휴식, 여가, 

운동, 관점 전환 등 의도적 자기돌봄 전략이 소진 예방에 효과적임이 보고되었고(Duncan & Pond, 2025), 감정노
동 연구에서도 높은 회복탄력성이 감정조절을 통해 행복감 상승에 기여함이 확인되었다(박현진, 김명희, 2024). 

특히 사회복지사 실증연구는 자기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한다(오
승환, 한은영, 김유경, 2024). 이와 함께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은 번아웃 완화와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을 
주므로(Duncan & Pond, 2025), 정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명상 교육과 반성적 실천 기법을 포함해 
경험을 학습·자아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 사회복지종사자 연구에서도 외상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그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개인 
및 환경 차원의 보호요인 강화가 실무자 정신건강에 중요함이 제시된다(신은주 & 김순규, 2025).

둘째, 의미 재구성은 STS를 외상 후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건과 그 이후의 여파에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인식, 타인과의 관계, 

삶의 철학에서의 변화 등 긍정적 결과이다(Tedeschi & Calhoun, 1996, p. 458). 선행 연구들은 낙관주의, 영성적 
신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의미 발견을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낙관적인 
개인은 트라우마 조절 과정에서 감정 표현을 목표 추구 과정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며, 이러한 정서적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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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Yeung, 2019). 

실무자의 경우, 내집단 유대와 신앙이 의미 재구성의 핵심 중재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영성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강화는 외상 후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은 개인이 외상 
경험을 재해석하고 성장 지향적 반추를 촉진함으로써 성장을 도울 수 있다(박지선, 홍지영, 2023; Dar et al., 

2023). 이처럼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업무의 가치 확인’

과 ‘성장의 재료’로 해석하며 정서적 여유를 확보한다. 이러한 의미 재구조화는 직무를 소명(Calling)과 연결함으로
써 심리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소명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종교적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현대에는 타인지향적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원으로 삼아 자신을 넘어서서 경험되는 초월적 부름으로 확장되었
다(Steger et al., 2010; Dik & Duffy, 2009). 

본 연구는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가 경험하는 STS의 발생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탐색하
였다. 연구 결과, STS는 단순한 업무 피로가 아니라 타인의 외상에 공감하고 이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된 
상처’임이 드러났다(Kanno & Giddings, 2017).

특히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에게 정착지원 업무는 단순한 직업적 역할을 넘어,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남북
을 잇는 사명감이 결합된 실존적 과업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돕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재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재구성하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 이는 
단순히 소명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 소명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Duffy et al., 2012). 다시 말해,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구조적 제약과 내집단 정체성 속에서 
상처받기 쉬운 위치에 있으나, 자신의 직무를 사명과 의미로 재해석함으로써 외상 경험을 내적 회복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향을 상실한 이들에게 ‘고향’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Derrida & Dufourmantelle, 1997/2004, pp. 110-111).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이 
품은 ‘고향을 향한 소명’은 그들의 정착지원 활동을 넘어선 통합적 비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은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남한 출신 실무자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상호 
돌봄의 구조를 통해서만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이에 구체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첫째, 기관 차원의 정기적 
슈퍼비전 제도화(월 1회)가 필요하며, 둘째,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를 위한 전용 정서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셋째, 경력 기반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고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21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후 제도 및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지역과 
기관에 소속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에 대한 STS와 관련된 체계적 지원과 회복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회복과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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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cess through which North Korean–born 

settlement support workers experience and cope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STS), and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experiences may 

lead to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work mean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North Korean–born settlement support worke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findings indicate that workers’ STS emerged from causal conditions such 

as repeated exposure to clients’ traumatic narratives, emotional identification 

with clients, and excessive emotional labor, within contextual conditions 

including organizational emotional neglect and cultural marginalization. In 

response, workers utilized intervening conditions such as peer solidarity and 

religion-based emotional resources, which enabled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care strategie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se processes contributed to 

psychological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work meaning.

This study conceptualizes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North Korean–
born settlement support workers not merely as an individual vulnerability but 

as a structural and processual phenomenon shaped by organizational and 

identity-related contexts.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organizational-level interventions, including regular supervision and emotional 

support systems, to protect settlement support workers and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refugee support services.

Keywords: North Korean–Born Settlement Support Workers, Secondary Trau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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